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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
 

수    신  각 언론사 정치부·사회부 담당 

발    신 
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

(담당: 최새얀 010-8486-8996  fix.nhrc@gmail.com) 

제    목 
[취재요청]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​

 “안창호 1년,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" 

날    짜  (총 2쪽) 2025-08-29

취 재 요 청 

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​

 “안창호 1년,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

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" 

9월 2일(화) 오전 11시, 국가인권위원회 앞(나라키움빌딩) 

​

1. 취지와 목적 

-​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. 

-​ 국민의힘의 반인권적 인권위원 인사추천이 최근 무산된 가운데, 국가인권위원회는 반성과 

성찰은 커녕 인권위 내부 탄압과 함께 소수자 차별적 언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.  

-​ 국가인권위원회는 ‘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할 의무가 

있는’ 독립기관이지만,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소수자 혐오 및 

차별을 선동하는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. 이러한 파행은 김용원 상임위원, 이충상 

비상임위원,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같이 인권을 탄압하고 극우를 자처하는 자가 장악할 때부터 

시작되었으며, 이들은 12.3 내란 비호·성소수자 인권 관련 진정 지우기·혐오세력과의 결탁 등 

도저히 묵인할 수 없는 다방면의 반인권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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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​ 국가인권위원회 몰락의 근본적 문제는 인권위원의 구성과 추천,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

시민사회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 있습니다. 이러한 구조적 

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번과 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언제 또 재탄생할지 모릅니다.  

-​ 이에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안창호의 ‘소수자 탄압’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, ‘독립적 

인권기구에 걸맞는’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제안 기자회견을  

9. 2.(화)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합니다. 이번 개정안은 안창호가 취임한지 

1년이 된 이 시점에서 전문성·독립성·투명성을 강화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즉시 출범시켜야 

한다는 시민사회의 절박한 염원을 담아 성안되었습니다.      

-​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한 인권단체의 개정안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

요청드립니다. ​

 

2. 개요 

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

 “안창호 1년,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" 
 
일시 및 장소: 2025. 9. 2.(화) 11:00 국가인권위원회 앞 (나라키움빌딩) 
주최 :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
 

사회 : 나현필(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, 국제민주연대)  

개정안 설명  

-​ 박한희(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,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) 

규탄발언  

-​ 최새얀(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) 

-​ 명숙(인권네트워크 바람) 

 

2025. 8. 29. 
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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